
서로가 어색하고 서툰 1학년 아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나누는 이야기

코끼리를 단짝 친구로 둔 수지 이야기예요. 수지는 코끼리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도 엄마 몰래 코끼리를 학교에 데리고 갔지요. 그런데 그만 코끼리가 교실 문에 꽉 끼어 버린 거예

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수지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반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나서서 있는 힘껏 밀었지

만 코끼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코끼리는 문에서 빠져나와 교실로 들어갔을까요? 또 수지는 

학교에서의 첫날을 잘 보냈을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벅차고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두려워요. 더구나 갓 학교에 입학한 아이

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해요. 길을 잃지는 않을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학교로 향하는 순

간부터 교실 문을 지나 자리에 앉기까지. 아이는 몸도 마음도 한껏 움츠리고 있을 거예요. 별것 아닌 

실수도 ‘코끼리가 문에 낀 것’처럼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로 여겨지지요. 평소 당찬 아이도 금세 얼

굴이 새빨개지고 울음보가 터진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고 여유 있는 눈길로 아이를 살펴야 하지요.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는가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이 달라지니까요.

《코끼리가 꼈어요》는 아직 서로가 어색하고 서툰 1학년 아이들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모으고 

나누게 되는 이야기예요. 코끼리와 수지, 그리고 수지네 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1학년 아이들은 

물론, 무언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후 이해 활동

Q  수지는 학교 가는 첫날 코끼리와 함께 갔어요. 내가 수지처럼 학교에 데리고 가고 싶

은 동물이나 인형이 있을까요? 예쁘게 그려보아요.

          

코끼리가 꼈어요

글 박준희, 그림 한담희 / 책고래



Q  코끼리의 엉덩이가 문에 꽉 끼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힘을 합쳐 당겼어요. 나도 

응원가를 만들어 불러 힘을 합쳐 볼까요? 

독후활동 이어가기

Q  굴러라 굴러라 얍! 친구의 구슬이 코끼리를 구했네요. 우리도 친구들과 구슬치기 놀

이를 해 볼까요.

Q  [달걀 탱탱볼 만들기] 친구의 구슬처럼  탱탱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재미있는 과학 실

험도 해 보아요.

  예) ○○야, ○○야 이리빨리 오너라
친구들을 모아서 어서어서 오너라

코끼리가 끼었네 너도나도 손잡고

엉덩이 빠져라 영차영차 힘내자

나 비 야      나 비 야       이 리 날 아    오 너 라

노 랑  나 비   흰 나 비      춤 을  추 며   오 너 라

봄 바  람 에    꽃 잎 도      방 긋 방 긋    웃 으 며 

참 새  도     짹 짹 짹       노 래  하 며    춤 춘 다 

나 비 야

  <구슬치기 하는 법>

구슬을 맞히기 위해 놓여 있는 상대방의 구슬을 향해 서서 던

지거나, 손가락을 튕겨 상대방 구슬을 향해 다른 구슬을 친다.

여럿이 팀을 짜서 할 수도 있고, 개인끼리 할 수도 있다.

  <달걀 탱탱볼 만드는 법>

① 신선한 달걀과 식초, 입구가 넓은 통을 준비해요.

② 달걀을 통에 넣고 식초를 가득 부어주어요.

③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달걀 껍질이 녹기를 기다려요.

④ 껍질이 다 녹았으면 통에서 꺼내 깨끗이 씻어 주어요.

⑤ 살살 요리조리 굴리며 재미있게 놀아요.

*달걀 껍질의 탄산칼슘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만나 녹는 현상

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랍니다. 삶은 달걀은 안돼요~~~


